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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118. 신문조서(李裁裕 외 6명 치안유지법 위반) 7

■ 1937년 5월 31일 치안유지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으로 송치한 이재유를 비롯하여 변우
식 · 서구원 · 최호극 · 양성기 · 고병택 · 민태복 등 7명에 대한 구류결정, 즉 동년 7월 28일
· 9월 28일 · 11월 25일, 1938년 1월 25일 · 3월 31일 · 5월 31일 등 6차에 걸친 재구류 
결정서, 그리고 이에 대한 개인별 1회 내지 3회에 걸친 신문조서, 그리고 3월 2일과 14
일의 예심종결 결정과 1938년 6월 24일 제1회 공판기록을 비롯한 7월 5일 · 7월 12일의 
공판조서, 상소포기 신청서, 상소취하서 등 방대한 신문기록 수록 

- 7명에 대한 인적사항 및 공판 이유서는 다음과 같다.
   1. 李載裕 : 34세, 본적 함남, 직업 농업, 재학중 좌익서적 탐독, 공산주의자 김한경의 

지도와 교양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공명, 노동조합 가입, 공산주의자 인정식의 권유로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총국에 가입,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3년 6월의 징역, 1933년 2월 
김삼룡과 회합, 적색 노동조합 조직 승낙, 동년 5월 안병춘과 회합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에 가담 승낙, 동년 6월 정칠성과도 회합, 공산주의운동 및 적색노동조합 조직 
숙의, 동년 7월 국제공산당 극동지부로부터 조선공산당 재건을 목적으로 파견한 공산
주의자 김형선과 회합 조선공산당 재건 승낙, 그리고 동년 8월부터 11월까지 공산주
의 운동을 위해서 공장에 들어가 女工들에게 공산주의 의식 주입을 승낙, 동년 8월 
변홍대와도 회동, 적색노동조합 조직 종용, 9~10월에는 이현상과 회합, 여공 이정숙  
· 이정현 · 김남견을 소개, 공산주의 운동을 종용, 9월 최소복 · 변우식과 회동, 공산주
의 운동을 종용, 승낙케 하고, 학교 내에 서클 조직, 학생운동 종용, 10월에는 이경선
으로 하여금 적색 독서회를 조직케 하고 공산주의 운동사, 공산주의 운동과 코민테른
과의 관계 등을 안승맥에게 지도, 동년 12월에는 정태식에게 성대 내에서 좌익의식화 
운동 종용, 또한, 일인 교수 三宅과 회동,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조선공산당 재건 등
의 선전선동 출판물 제작, 조선좌익노동조합운동에 관한 테제 작성, 1934년 8월에는 
박진홍에게도 공산주의 운동 종용, 익년 1월에는 이관술 · 박영술과 회동, 공산주의 운
동 통일을 위해서 ① 학교 내 반동단체에 반대, 자주성위원회 조직 ② 학생의 공산 
및 반제 서클 가입 ③ 소비에트동맹 및 중국혁명 운동 지지투쟁, 1934년 11월 이종
희와 회동, 공산주의 운동 동지로 포섭, 같은 해 1~9월 변우식과 회동, 세계와 조선
정세 토론, 조선의 독립과 공산화 투쟁 다짐, 3~10월에는 서구원과 회동, 조선공산당 
재건과 좌익전선 통일 역설, 8~12월에는 최호극과 회합, 조선공산주의 운동사 설명, 
학교 내에 적색독서회 조직 종용, 10월에는 이관술에게 조선공산당 재건 경성준비 그
룹 기관지『赤旗』인쇄 배포 등으로 치안유지법 2조와 3조, 출판법 11조 1 · 2항 위
반, 조선형사령 42조, 형법 54조 1항, 55조 등 위반으로 이재유는 타인과의 접촉금지 
및 죄증인멸과 도주의 우려로 서대문형무소에 재수감, 1938년 2월 17일 공판에 회부

   2. 邊雨植: 24세, 본적 경성, 직업 잡곡상, 4학년 재학중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으로 
퇴학처분, 1935년 12월 22일 경성지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4년간 형
집행유예, 이재유에게 동조하였기 때문에 치안유지법 2조와 형법 55조 위반으로 서
대문형무소 재수감

   3. 徐球源: 26세, 본적 함남, 무직, 1932년 7월 홍원농민조합사건 관련으로 훈계방면, 
1933년 12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이재유에게 포섭되어 민태복 · 오원길 ·
송유근 · 최호능과 회합, 공산주의 의식화 및 조직 운동으로 치안유지법 2조, 형법 55
조 위반으로 1938년 2월 17일 공판에서 서대문형무소 재수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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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崔浩極: 24세, 본적 함남, 학생, 이재유에게 포섭되어 공산주의 사상 신봉, 적색독서
서클 조직, 의식화 운동, 박인선 · 고병택 · 양성기 · 한봉식 · 곽영섭 등과 회합, 치안유
지법 2조 및 형법 55조 위반으로 1938년 2월 17일 主文과 같이 서대 문형무소 재수
감

   5. 梁成基: 25세, 함남, 학생, 최호극에게 포섭되어 공산주의 사상 신봉, 박기석을 포섭, 
의식화, 치안유지법 2조, 형법 55조 위반으로 主文과 같이 동년 2월 서대문형무소 재
수감

   6. 高炳澤: 28세, 본적 함남, 학생
   7. 閔泰福: 29세, 본적 경기, 잡화상, 양 인도 친구들의 사상 교양으로 감화되어, 공산주

의 사상운동으로 치안유지법 2조, 형법 132조 위반으로 동년 2월 17일 主文과 같이 
서대문형무소 재수감


